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2018년 3월 29일) 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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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이 미사를 시작으로 파스카 성삼일이 시작됩니다.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성삼일 전례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하고 기억합니다. 

때는 유다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명절 중에 하나인 파스카 축일이었습니다. ‘과월절’이라고 하죠. 영어로 Passover 입니다. 

과거, 유다인들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이집트를 떠나기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지방에 발라 놓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유다인들의 집은 아무 재앙이 닥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안에는 맏아들이 모두 죽는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놀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살이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죠.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피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영어로 Passover, 즉 ‘건너감, 지나감’을 의미하는 ‘파스카’라는 단어를 이 명절의 이름으로 붙였고, 이 명절을 유다인들은 최고의 명절로 지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이 파스카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파스카 명절의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됩니다. 그리고, 파스카 명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이 명절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죄에 갇혀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 해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 목요일의 미사는 바로 그 파스카 명절의 저녁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최후의 만찬’을 재현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지 주일을 지냈죠?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생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고 반깁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하고 외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날 밤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저녁 식사를 오늘 미사를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당시 유다인들의 전통이었지요. 밖에서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정결예법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 하나 씻어 주십니다. 당시에는 가죽으로 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맨발로. 그렇게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니까 발이 먼지, 흙투성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어찌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고 하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 하나 씻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마지막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우리가 지금 거행하고 있는 미사의 첫번째 미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빵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하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잔에 채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아직도 우리는 미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결국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내일 우리가 하는 전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성 토요일 저녁 미사가 예수님 부활의 구원사적인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장엄한 미사가 됩니다. 

이 성삼일 전례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의 3일간을 그대로 재현해보면서, 기억하는 전례가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려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할 사명입니다. 사랑의 실천. 각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의 사명을 잘 수행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대로, 서로 사랑합시다. 제발. 서로 용서합시다. 제발. 그리고 서로 화해합시다. 제발. 서로 헐뜯고 비판하고 따지지 마시고, 좀더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고 축복해주면서 삽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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